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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이방주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는 등 앞으로 부동산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산업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지대
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영분야도 4차 산업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과 공간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정보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2017년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원님과 전
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일

                                          

                                 (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   장     이  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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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반기 세미나 일정 

          “제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정보가 답이다” 

<제1부>
14:00 - 14:30  등록 및 접수 
14:30 - 15:00  국민의례
               인 사 말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제2부> 제1주제 세미나    좌장 : 서진형 교수(경인여자대학교)    
15:00 – 15:30  제1주제: 빅데이터에 의한 부동산정책 현안진단 및 수요예측 방법론
               발표자 : 경정익교수(국민대학교)
15:30 – 16:00  토론자
               금상수 교수(세명대)  
               김상범 교수(세종사이버대) 
               우 경 교수(김포대) 
               최인호 교수(남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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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제2주제: 외암리 민속마을의 풍수적 해석과 부동산학적 시사점
                발표자: 김덕동박사(동방문화대학원대)
                        천인호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16:30 - 17:00  토론              
      토론자 :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 
               노종천 교수(협성대) 
               박필 교수(동서울대) 
               서춘석 박사(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17:00-19:00  석식만찬(인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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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a perspective of the Form School of Feng-Shui,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location of the folk village situated at  Oeam-ri Songak-myeon  Asan City Chungcheongn
amdo Province corresponds with the geomantic conditions  based on the geomantic system of 
Yong(mountain, ridge), Hyeol(dwelling site or   grave site), Sa(surrounding mountains) and Su
(water), and complementary measures. Based on its results, it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real estate stud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new towns.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ountain range, or Yongmaek(龍脈)  entering Mou
nt Seolhwa, the main mountain, in terms of mountainous form is the  top main mountain range 
stemming from Taejosan(Mount Sokri) and has the great capability of chi, or life energy. And 
Ipsuyongmaek(入首龍脈) coming to the village(hyeolcheo) from Mount Seolhwa has the clear-
cut process of Parental Mountain(父母山), Fetus(胎), breath(息) and pregnancy(孕) and so cor
responds with the   condition of the live mountain(生龍).  It is thought that the location of th
e village  is close to Gyeomhyel(鉗穴) in terms of its form. It is the weak  point that the  In
ternal White Tiger(內白虎) of the village, of its four-orientation mountains(四神砂),

외암리 민속마을의 풍수적 해석과 
부동산학적 시사점

The Geomantic Interpretation of the Oeam-ri Folk Village and Its 
Implications for Real Estate Studies

                                   김덕동(Kim, Deok-Dong)*1)
                                   천인호(Cheon, In-Ho)**2) 

 *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제 1저자).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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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low in terms of the form of its surrounding mountains(砂勢) but it can be said to have the 
relatively stable location as it is well equipped with Main  Mountain(主山), Vermilion Bird(Ans
an) and Azure Dragon and complements the   weak point of its Internal White Tiger(內白虎) 
with its External White Tiger(外白虎). In terms of water energy, the internal water of the fol
k village gathers  from several places, and so it pertains to the auspicious condition of the m
ethod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as it flows through Saturn Water( ) at front of t
he village. But it is thought that the water energy of the village is slightly    insufficient as E
xternal Field Water, or Oedangsu(外堂水) flow in the same direction with External White Tiger 
after its convergence(合水處). Accordingly, there have been all sorts of complementary measu
res to resolve the weak points of White   Tiger of the village.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to contemporary  new town d
evelopment, redevelopment and so on will contribute to the ideal location selection and develop
ment corresponding with the new development logic combining the Feng-Shui theory and real 
estate studies. 

Key words : Feng-Shui,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Oeam-ri,             
                 real estate, new town.
한글 주제어 : 풍수, 풍수지리, 외암리, 부동산, 신도시.

Ⅰ. 서 론
  풍수지리란 산수(山水)의 신비로운 기운이 내함(內含)하여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좌우한다고 믿고, 거기에 인간과사령(死靈)을 일치시
킴으로써 인간생활에 복리(福利)를 추구하려고 한 하나의 속신(俗信)이다1)라는 음
택풍수적 정의가 있다. 대․소 우주론, 음양오행설, 십이간지설(十二干支說) 등을 기초
이론으로 산룡(山龍), 득수(得水), 장풍(藏風)을 택지선정의 기준요소로 하는 통시적
(通時的: synchronique) 분석이 공시적(共時的: diachronique)분석에 앞서는 우리나
라의 신앙2)이라는 양택풍수적 정의가 있다. 그리고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
說)을 기반으로 주역(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한국과 중국의 전
통적인 지리과학(地理科學)으로 길(吉)함을 따르고 흉(凶)함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는 상지(相地 : 땅의 길함을 판단함)기술과학이다3)라는 음․양택적 정의가 있
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풍수는 인간의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추길피
흉(追吉避凶) 기술이라는 점이다.
1) , 풍수지리｣,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89, p.189.

2) 허문강, “풍수설고”, 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겨울호. 1981, p.40. 

3)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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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지리의 목적은 좋은 땅을 선정하고 나쁜 땅을 회피하고자하는 것인데, 여기
서 ‘좋은 땅’이란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영역 확보, 자연과 유기
적인 결합을 통해 거주자의 삶이 지속되고 아울러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공간으
로 인식할 수 있다. 
  풍수지리가 한국의 문화, 풍습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주거시설이나 무덤경관에 
끼친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인의 땅을 파악하고 다루는 사고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서 한국인의 생활형태 곳곳에 풍수적인 면이 들어 있다. 사실 풍수
설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4)
  본 연구의 사례지인 외암리 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온양군 남하면에 속한 마을로 
조선후기 1700년대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 보유편(補遺篇) ｢온양군읍지｣에 외
암리가 속한 남하면의 상황에 ‘외암리(嵬巖里)’에 편호 22호에 인구 106명이 있었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온양군 남하면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송악면으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외암리의 명칭은 원래 크고 높다는 뜻으로 ‘외암(嵬巖)’ 또는 
‘외암(巍岩)’이라 하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그 의미를 퇴락시키고자 지금의 ‘외암(外
岩)’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외암리 169-1번지 외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2000년 1월 7일) ‘아산 외암마을’로 국가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민속
마을이다. 또한 이 마을은 예안이씨의 집성촌으로써 약 500여 년 이상 지속되었으
며, 조선시대 후기 1735년~1894년 사이 약 150여 년 동안에 예안이씨 가문에서 
과거에 급제 한 사람 12명을 포함하여 지방 관리의 추천이나 사후에 증직된 현감, 
군수급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이 32명 이상이 배출됨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는 계기
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 마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명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전통지리인 풍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로서는 외암리 민속마을 자체의 공간구성원리를 규명
한 것으로서는 외암리의 상징적 공간구성으로 영역성과 중심성으로 나누어 풍수적 
상징의 기본요소로 파악한 심혜자ㆍ최기엽5)의 연구, 외암마을의 공간구성 체계를 
자연 지리적 구성과 사회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송복섭6)의 연구, 외암마을의 가옥
배치특성과 규모에 따른 분포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종훈7)의 연구, 외암리의 형성 
과정과 사회 공간적 분화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차별화되는 과정과 외암리를 둘러싼 

4) , “풍수지리설의 한반도 전파에 대한 연구에서 세 가지 고려할 점”, 한국고대사탐구 2권, 한국고대사

탐구학회, 2009, p.96.

5) 심혜자 최기엽, “傳統村落의 象徵的 空間構成”, 應用地理 第16號,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1993, 

pp.89-140.

6) 송복섭, “전통마을 공간구성의 思想的 原理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7) 김종훈, “한국 전통마을의 배치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댁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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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환경, 종족집단 내 권력관계, 풍수지리적 환경 인지의 3가지를 경관원형과 
경관 동학의 입장에서 규명한 전종한8)의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외암리 마을 상류주택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특성과 기후적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주택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한 이인섭9)의 연구, 외암리의 
성립과정과 정주패턴을 고찰하고 취락경관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 김남미10)
의 연구, 영암댁의 배치구성 및 식재분포공간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장미아11)
의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외암리 민속마을 양택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는 인공수로에 대한 연구
로서 성종상ㆍ이은석12)은 인공수로의 형성배경과 활용도를, 남승희ㆍ김용기13)는 
외암리의 특이한 수(水)공간을 형태의 특성인 인공수로에 대한 풍수적 측면과 실용
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외암리 마을에 대한 공간구성 원리, 특정 양택에 대한 특성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외암리 민속마을 전체에 대한 풍수적 측면에서의 연
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암리 민속마을 전체에 대한 풍수 형기론적인 분석과 이 형기적 분
석이 해당입지의 인사(人事)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 신
도시건설, 뉴타운건설, 재개발 등에 대한 부동산학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외암리 민속마을의 형기적분석
     
1. 용세분석

외암리 민속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으로 들어오는 용맥은 산경표에 의하면 한반
도의 조종산(祖宗山)으로 인식되는 백두산에서 출발한 용맥이 1,405㎞를 달려 속리
산(1,508ⅿ)천황봉에 이르고, 천황봉에서 한남금북정맥으로 갈라진 용맥이 충북 보
은의 남쪽을 돌아 서북진하여 경기 안성 칠장산(492ⅿ)에 도달한다. 칠장산에서 금
북정맥으로 갈라진 용맥이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천안, 연기를 거쳐 다시 서진하
여 천안 광덕 갈재고개까지 속리산부터 250㎞를 금북정맥의 주 간룡맥으로 이어져 

8) , “민속마을 외암리의 경관 원형과 경관 동학”,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pp.38-56.

9) 이인섭, “외암리 마을 상류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0) 김남미, “外岩里 민속마을의 聚落景觀과 外部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1) 장미아, 외암리 영암댁의 공간구성과 식재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지 봄 학술발표회지 제13

권(제1호), 한국환경과학회, 2004, pp.141-143. 

12) 성종상 이은석, “외암리 민속마을의 생태적 맥락과 장소성연구”, 한국조경학회지 권1호, 한국조경학회, 

2005, pp.81-83.

13) 남승희ㆍ김용기,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18, No.1, 한국정원학

회, 2000,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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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설화산으로 이어진 용맥은 금북정맥 분지(分枝)점인 천안시 광덕면 갈재고개에

서 우측 광덕산 쪽으로 뻗어간 광덕지맥으로 연결되었으며, 광덕산은 천안, 아산 일
원에서는 가장높이 솟은 산으로 광덕산이 설화산의 소조산(少祖山)에 해당된다.

<그림 1>의 갈재고개 A지점에서 우측으로 분지한 광덕산지맥은 동북쪽으로 
4.4㎞를 직진하여 광덕산 B정상에 도달한다. 광덕산을 지나온 용맥은 계속 직진하
여 3㎞ 지점 C지점에서 좌측 서북쪽으로 또 한 맥을 분맥 시켜 약 3.2㎞ 지점에서 
좌측으로 민속 마을의 내청룡맥을 분지 시키고, 본맥은 약 2.5㎞를 더 진행한 후 D
설화산 정상에 도달하며 속리산부터 설화산까지의 총 길이는 약 263.1㎞이다.

A

D

갈재고개

광덕산

설화산

천안시

광덕면

아산시

송악면

금북정맥

C
외암리

민속마을
B

 

 [그림 1] 갈재고개부터 설화산까지의 용맥 진행도
출처: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지도. http://map.vworld.kr.(2015.4.20 검색)하여 작성.

혈을 맺는 용맥은 간룡에서 분맥된 가지룡의 끝에 가서야 혈을 맺는다. 인자수
지에 “천리내룡(千里來龍)이라도 오직 입수(入首)에서 팔척지혈(八尺之穴)로 융결
(融結)시켜 승생기(乘生氣)하여 사골(死骨)에 주입(注入)시키는 것이므로 조화(造
化)가 다 이곳에 있는 것이다.”14)라고 하여 혈을 맺는 곳은 간룡이 아니라 지룡맥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룡(看龍)에서 용의 생사(生死)와 강약(强弱)을 분별하는 방법은 산의 모습과 
외관상 나타나는 내룡의 진행 상황으로 땅의 좋고 나쁨을 파악할 수 있다. 용의 생
사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각(枝脚)과 요도(橈棹)를 살펴야 하며, 용맥의 
살아있는 증거로 지현변화(之玄變化)와 상하변화(上下變化)가 있어야 한다. 

용의 진가(眞假)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협을 살펴야 한다. 과협은 산과 산을 이
어주는 낮은 고개를 말하는데, 과협은 기의 통로로서 높은 봉우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기가 이 좁은 과협을 통과할 때 가속도가 붙어 힘차게 통과하게 되며, 과협

14) 역저, 人子須知, 명문당,  2008, (前) 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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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은 용맥이 상하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인자수지에 “진룡
(眞龍)은 과협속맥(過峽束脈)함이 있고 파포유양(擺布攸揚)이 있고 굴곡분주(屈曲
奔走)함이 있는 세(勢)가 되어야 사랑함이 되는 것이다.”15)라고 하여 내룡은 과협
과 지현변화, 상하변화를 거쳐 온 용(龍)이라야 진룡으로 판단한다. 

<그림 2>는 설화산 C로 들어오는 용맥의 능선 흐름이 과협과 지현변화, 상하변
화가 뚜렷하다. 

A

B

C

D

E

F

[그림 2] 설화산 정상(C)과 현무봉(F)의 입수용맥도
출처: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지도. http://map.vworld.kr.(2015.4.20 검색)하여 작성.

용맥의 박환은 살기(殺氣)가 생기(生氣)로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태조
산에서 설화산까지 이어온 용맥의 박환은 태조산(천황봉 1058ⅿ), 소조산(광덕산 
699.3ⅿ), 주산(설화산 441ⅿ)으로 이어져 박환과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질
서 있고 순차적이어서 매우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설화산 내룡의 면배(面背)을 살펴보면, 면과 배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용맥의 
밝은 쪽을 면으로 보고 어두운 뒤쪽을 배로 본다.

설화산으로 이어진 용맥 능선의 좌우를 살펴보면, 설화산은 좌측의 외암리와 우
측의 중리 사이에 한쪽으로 특별한 치우침 없이 용맥이 일직선   상에서 좌우로 각
각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 후 멈추었을 때 면과 배를 가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굳
이 면과 배를 구분한다면 외암리 민속마을이 설화산 서남쪽에 있어 밝고 능선이 완
만하여 면으로, 동북쪽은 어둡고 조금 거칠어 배로 구분할 수 있다. 면과 배를 구분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써 반드시 지리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
인자수지에 “배면(背面)을 설명하였으나 이설명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일등용기
(一等龍氣)가 극왕(極旺)한 곳에서는 일굴일곡(一屈一曲)과 일기일복(一起一伏)이 
모두 용격(龍格)에 합(合)하고 성체(星體)를 이루고 과협탈사(過峽脫卸)하여 양변
(兩邊)에 형혈(形穴)이 함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양변(兩邊)에 형혈
15) 역저, 위의 책, (前)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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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穴)이 함께 있는 것은 비록 결작(結作)함에 정수(正受)와 방수(旁受)가 역량(力
量)이 다르기는 하지만 배면(背面)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16)라고 
하였다. 

설화산을 사이에 두고 서남쪽에 외암리 민속마을과 동북쪽에 배방읍 중리의 맹 
씨 행단이 있으며, 이 유서 깊은 두 마을이 모두 설화산을 주산으로 삼고 주산 반
대쪽에서 서로 상반된 향(向)을 정하고 있어, 위에서 말 한 일기일복(一起一伏)과 
과협탈사(過峽脫卸)의 양변형혈(兩邊形穴)이 결작(結作)된 곳으로 볼 수 있는 지형
지세라 볼 수 있다. 두 마을의 차이점은 서남쪽의 외암리 민속마을은 백호가 짧고 
외청룡으로 연결된 산맥이 나성(羅城)을 이루어 국의 전체를 감아 돌아 백호와 마
주하여 파구처를 이루었는데, 동북쪽의 맹 씨 행단은 청룡이 짧고 외백호로 연결된 
산맥이 나성(羅城)을 이루어 국의 전체를 감아 돌아 청룡과 마주하여 파구처를 이
루어 서로 상반된 형세를 취하고 있다. 외청룡이 길게 이어져 환포한 외암리 민속
마을은 대표적 인물인 대학자 외암 이간선생17)과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으며, 외백
호가 길게 이어져 환포한 동북쪽의 중리에서는 최영장군과 맹사성이 배출되어 풍수
지리 이론의 출생인물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림조담에 “무릇 청룡은 문재와 관직을 주관하고, 백호는 전택과 영웅호걸을 
주관한다.”18)라고 하여 청룡이 좋은 곳에서 문인(文人)이 나오며, 백호가 좋은 곳
에서 영웅호걸(武人)이 나온다 하였다. 

외암리 민속마을에 대학자와 많은 관료, 중리에 명장군과 명재상의 출현이 우연
이 아닌 풍수지리 이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산은 온양고을의 진산이 되며, 설화산 좌측 서남쪽 기슭에 외암리의 민속마
을, 설화산 우측 동북쪽 기슭에 중리의 맹 씨 행단(맹사성고택)이 있으므로 유서 
깊은 두 마을이 설화산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 있다는 특이한 형세만으로
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설화산 기의 역량은 일등용기(一等龍氣)가 극왕(極
旺)한 곳이라 유추 할 수 있다.  

설화산 정상에 예부터 전해오는 설화산에 관한 설화의 유래가 기록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산의 정상이 붓끝 모양으로 뾰족하여 문필봉 이라고도 하며,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이 비치는 곳에는 훌륭한 인물이 난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문필가가 
배출되었다. 또 이곳에는 칠승팔장(七承八將: 7정승, 8장군)지지의 명당이 있는 산이라고 한다. 설화
산의 동서 앙쪽 산기슭에는 외암리 민속마을과  중리 맹사성 고택이 있고, 아산의 인물인 맹사성을 
낳기 전에도 그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설화산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16) 역저, 위의 책, (前) p.484.

17) 외암리 민속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며, 자는 공거(公擧), 호는 외암(巍巖), 추월헌(秋月軒)이고 외암

리 예안이씨 입향조 이사종(李嗣宗)의 5세손이다. 이간의 학맥은 이이-김장생-김집-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

는 서인-노론의 율곡학파이다. 이간은 18세기 이후 기호학파내에서 100여 년 이상 지속된 인성(人性)과 물

성(物性)의 동이(同異)에 관한 논쟁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단초를 개척한 대학자였다.

18) 양형석· 공역, 착맥부·동림조담 역해, 한국학술정보(주), 2013, p.158. “凡靑龍, 主文才官業, 白虎主

田宅雄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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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리에서도 이간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대 학자들이 배출되는 등 설화산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있는 우리지역의 명산중의 명산이며 송악면소재지 방향에서 보면 독수리가 비상을 시작하는 형상
을 하고 있다.’ 

  
설화산으로 들어온 용맥의 내룡은 태조산의 힘을 받은 금북정맥 간룡(幹龍)의 

주맥으로 이어져 용맥의 역량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갈재고개부터 광덕산지맥
으로 분맥(分脈)된 용맥의 행로 과정이 지각요도와 지현변화, 상하변화 및 박환과 
과협을 적절히 갖추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맥이 순화되어 길(吉)한 기운을 
품고 있는 생룡(生龍)으로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혈세분석
     
외암리 민속마을의 입수룡맥은 소조산(少祖山)인 광덕산에서 출발한 용맥이 마

을의 동쪽을 거슬러 올라와 주산에서 중심맥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와 태
(胎)를 만들고, 다시 잉(孕)으로 솟아올라 현무봉을 만든 다음 마을을 향하여 입수
되는 지형이다. ｢산룡어류｣에 조산(朝山)을 기준으로 입수를 논하라 하였음으로 주
산인 설화산이 마을 뒤에 있고 조산(朝山)인 봉수산이 서남방에 있으며 마을의 지
형이 서남방으로 향을 삼고 있어 본 연구자는 직룡 입수로 판단한다. 직룡 입수는 
“발복이 극히 빠르다”19)라고 하였다.

양기(陽基)에서 혈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양기는 사람이 거주
하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하여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
연 지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양기에서는 혈처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확실한 혈처로 단정키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의 중심에 해당되는 곳,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지역의 상징성이 부여된 곳을 중심 혈장으로 보아 분석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건재고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터로 구성되어 있으
며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이 마을의 대표적 인물 외암 이간선생의 생가 터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주택은 건재고택 앞쪽과 좌우로 부챗살처럼 퍼져나가는 방사
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건재고택이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대표적인 건
물이다. 

설화산(441ⅿ)에서 중심으로 뻗어 나온 내맥은 연이어 두 개의 봉우리를 일으키
는데 마지막 봉우리가 외암리 민속마을 현무봉(玄武峰 370ⅿ)이다. 현무봉에서 나
온 중심맥이 현무봉 아래에 위치한 설화리로 내려와 평지맥으로 변화하여 외암리로 
내려오고 있으며, 건재고택 뒤로 연결되는 내맥은 농지위의 등고선을 따라 건재고
택 뒤 담장에 이르러 두툼하게 솟아올라 좌우보다 조금 높은데, 이곳으로 은맥(隱
脈)의 형태로 용맥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 ,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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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재고택은 주변지형에 비하여 오목하게 들어간 낮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는 마당보다 조금 불룩하게 솟은 곳에 배치되었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동쪽은 
높은 청룡맥이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낮은 백호맥이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지세로
써 백호맥 안쪽은 얕은 경사면을 이루어 평탄한 편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혈형은 마을 앞에서 바라보면 마을지형이 앞으로 두 다리를 
뻗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길을 경계로 지형의 형태가 삼태
기 모습을 하고 있어 마을 전체적인 지형은 와, 겸, 유, 돌의 4상 중 겸(鉗)에 가깝
다.

겸혈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외암리 민속마을 건재고택 뒤부터 마을 앞으로 흐르
는 하천까지 양다리가 곧게 뻗어 있어 직겸으로, 또한 장겸으로 판단된다. 장겸은 
원진수의 직수를 꺼리는데 마을 앞을 물길이 감아 돌고  안산이 가까이서 막아주고 
있어 혈의 내기를 물길과 안산이 이중으로 막아주는 형세를 만들어 기가 융결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기적 혈장으로서는 이상적인 입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내룡(龍)의 역량
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사세(砂勢)의 구조와 수세(水勢)가 보완해 주고 있어 혈장의 
입지는 매우 길(吉)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세분석
     
혈(穴)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언덕을 모두 사(砂)라 부른다. 사의 중요한 역

할은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생기를 품은 혈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신사의 분석은 국세가 장풍(藏風)이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 후, 좌, 

우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결함이 있게 되면 그 곳으로 바람이 불어와 기가 흩어
져 진혈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사신사를 분석하여 혈처의 생기가 외부의 바람으로
부터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서남쪽을 향하여 배치된 지형으로, 마을 주산인 현무(설화산)
는 441ⅿ, 안산인 면잠산이 170ⅿ, 마을 동쪽 능선(청룡) 가장 높은 곳이 420ⅿ, 
백호 능선은 마을 주거지 보다 1~2m 높이의 차이를 두고 마을과 나란히 내려오는 
농경지로 되어있어 백호맥이 사신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풍에 취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동쪽을 감아 도는 주 용맥 능선이 남쪽의 광덕산, 마을 조산(朝
山)인 서남쪽의 봉수산으로 연결되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을의 서쪽 월라
산(247ⅿ)을 만들고 외암리 민속마을 북쪽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라성(羅城)을 만
들어 송악면 전체를 성곽처럼 둘러싸고 있어 외명당을 포함한 전체지형은 비교적 
아늑한 분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 

먼저 외암리의 현무인 설화산은 여러 사(砂)중에서 가장 크고 높아 주인의 역할
을 하기에 이상적인 지세라 할 수 있다. 현무의 주된 기능은 혈처에 기를 직접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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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살기를 품은 바람을 차단하는 것에 있다. 
명산론에 “산이 일어나되 어지럽지 않아야 하는데 산이 일어나면 기가 모인

다.”20)라고 하였으므로 설화산은 연이어 솟은 산봉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단아한 모
습으로 이루어져 기가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맥이 주산 아래에서 태 ,식, 잉의 
절차를 거쳐 마을로 입수됨으로 지리법의 절차가 이상적으로 구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산인 설화산의 혈성은 오성(五星) 분류에 의하면 목성(木星)이다. 목성은 산의 
모양이 곧고 높이 솟은 것을 말하고 성질은 순하고 힘은 번창을 의미하며 재와 부, 
효와 학문의 번창을 의미한다.

청탁흉(淸濁凶)의 삼격으로 보면 전체적인 모습이 수려하고 봉우리가 단정한 모
습을 하고 있어 청(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자수지에 의하면 삼격 중 “청(淸)
한 것은 문성(文星)이니, 주(主)는 문장(文章), 과명(科名), 성예(聲譽)의 귀현(貴
顯)이 있다.”21)라고 하여 문장이 뛰어나고, 과거로 이름을 날리며, 오래도록 칭송을 
기리는 귀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안산(주작)은 혈 앞에 위치하여 내기의 누설을 막고, 외풍을 막아 장풍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오경에는 객산(客山), 명산론에서는 조(朝), 설심부에서는 조
(朝), 조대(朝對)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인자수지에는 내명당 가까이 있는 산
을 안산(案山), 안산 넘어 멀리 있는 산을 조산(朝山)이라 칭한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안산(案山)은 마을 청룡맥 끝에 펼쳐진 중명당을 사이에 두
고 마을 앞 맞은편 중앙에 위치한 면잠산(眠蠶山)이 안산에 해당된다. 안산인 면잠
산의 높이가 170ⅿ로 주산인 설화산(441ⅿ)과 조산(朝山)인 봉수산(535ⅿ) 사이
에서 주인과 객이 책상을 사이에 둔 것 같은 이상적인 높이로, 마을 중심부가 해발 
58~60ⅿ에 불과하여 마을 앞쪽으로 불어오는 외풍을 막아주기에 적절한 높이라 할 
수 있다. 

안산인 면잠산은 오성(五星)분류로는 화성(火星)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화
성은 오성(五星)가운데 하나로써 “산 모양이 화염, 표묘(縹渺), 초준(峭峻), 즉, 불
꽃같이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긴 것을 화성이라 한다.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화
성이 좋으면 학문이 뛰어난 인물 혹은 권력을 잡는 귀한 인물이 나오지만, 반대로 
화성이 흉하면 도적, 살벌한 인물 혹은 죽임을 당하는 화를 당할 수 있다.”22)라고 
하였다. 화성의 기본적인 모습은 산 정산이 뾰족한 모양으로 날카로움을 지녀야 한
다.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관료로 진출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무과로 진출한 것이 이 
안산(案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잠산은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어 
청(淸)으로 보며, 청(淸)은 현성(顯星)으로 주(主)는 문장(文章), 발달(發達), 대귀

20) 역해, 明山論, 비봉출판사, 2002, p.55. “山不亂起, 起則其氣聚”.

21) 김동규 역저, 앞의 책, (前) p.634.

22) 김두규, 앞의 책,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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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貴), 훤혁(煊赫), 세도(勢熖)가 있다고 하였다. 
주작(안산, 조산)은 상무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조산은 양팔을 벌려 마을 외곽을 

감싸는 형국으로 길하게 볼 수 있으나, 안산은 마을 앞에 깃발을 세운 듯 우뚝 멈
추어선 형세로써 위엄은 있어 보이나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청룡과 백호의 중요한 역할은 혈장을 호위하는 데 있다. 금낭경에 “대저 기를 
뿜어내면 바람이 되어서 능히 생기를 흩어지게 한다. 청룡이나 백호는 구혈(區穴)
을 호위하는 것이다.”23)라고 하여 청룡과 백호의 임무가 장풍이 되도록 혈의 좌우
에서 호위해야 한다. 그러나 외암리 민속마을의 청룡과 백호는 마을 입구에서 사이
가 벌어져 부둥켜안는 형세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청룡과 백호 사이 벌어진 곳을 안
산이 가로막고 있어 외풍의 유입차단에 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청룡은 내룡(소조산에서 주산으로)맥 능선에서 갈라져 약 400ⅿ를 내려와 다
시 둘로 나누어지며, 왼쪽으로 뻗은 맥(남쪽)이 약 1.5㎞를 더 진행하여 마을 앞쪽
으로 내려와 마을의 안산인 면잠산 건너편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민속마을의 내청
룡이다. 

내청룡 끝이 매우 뭉툭하며 청룡맥 끝에 넓은 들판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본래
의 자연지형은 들판위로 약 400ⅿ 더 이어진 청룡맥이 건너편 백호맥 앞까지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내청룡 끝이 논경지로 만들어져 허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청룡 
끝과 안산이 격자로 교쇄(交鎖)를 하고, 그 뒤쪽에서 광덕산(少祖山)의 다른 지맥
이 격자로 교쇄(交鎖)시켜 조밀한 국세를 만들고 있다.

청룡은 좌에서 우로 길게 꿈틀거리면서 혈장을 감싸고돌아야 하는데(靑龍宛然),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청룡은 마을을 완전하게 백호맥까지 환포하는 모습을 이루지
는 못하였으나 마을 앞 논경지로 이어진 여맥이 마을을 완전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
이며, 논 경지 바깥을 안산이 막아주고 있어 외풍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산인 설화산이 동북쪽에서 마을의 동쪽을 돌아 남쪽에 있는 광덕산(少祖山)까
지 이어지는 산(龍)능선이 외암리 마을의 실질적인 외청룡 역할을 하고 있다. 외암
리의 외청룡은 소조산에서 이어진 주용맥(主龍脈)이 주산에서 소조산으로 역행하여 
통상적인 청룡의 용맥 방향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쪽에 위치한다는 방위성과 외풍을 
막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청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룡(내, 외청룡)은 마을을 감싸주는 형세를 이루고 있어 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청룡의 오성분류는 토성에 가까운 모습이다. 토성은 책상과 같이 정상이 평평하
고 옆은 깎은 것 같이 모가 나고 두텁고 가지런한 것을 정형으로 삼고 있다. 토성
의 길흉화복은 모양이 좋으면 왕후장상과 부자를 배출하나, 반대로 토성이 흉하면 
우둔하고 유약한 인물이 배출된다. 일자문성(一字文星), 소(牛)의 등으로 비유하기도 

23) 해역, 錦囊經․靑烏經, 자유문고, 2005,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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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외청룡의 능선모습이 소(牛)의 등 모습과 흡사하다.
풍수서 동림조담에 “무릇 청룡은 주로 문재와 관직을 주관하고, 백호는 주로 

전택과 웅호를 주관한다.”24)라고 하여 청룡이 좋으면 글재주가 뛰어나 관직에 오른
다고 하였다. 

백호는 혈이나 입지처의 우측을 감싸 안아 보호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
도와 같은 지리적 여건에서 남향을 할 경우 겨울철에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의 영향
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호가 균형 있는 높이로 가로막아 
계절풍의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 동림조담25)에 백호
가 청룡과 대등한 크기로 혈의 좌우에서 청룡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며 청룡을 업신여길 정도로 커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백호는 기맥이 마을의 혈처로 들어오기 위해 출맥하는 현
무봉 잉(孕)의 우측에서 뻗은 맥으로, 민속마을 우측의 논과 밭 위로 이어져 약 
950ⅿ지점에서 갈라진 좌측으로 뻗은 맥이 민속마을 입구 밤동산까지 450ⅿ를 더 
진행하였으며, 이 용맥이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백호맥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내청룡과 내백호 사이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백호맥은 
내청룡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로 형성되었으나 마을의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경
사면을 따라 조성되어 주택은 내백호맥 보다 1~2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내백
호 능선이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백호맥 바깥에서 불어오
는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백호의 오성분류는 능선이 평탄하여 토성으로 분류한다. 평지의 토성은 깎은 
듯하고 모가 나고 두텁고 평평하고 가지런한 것을 길격 으로 친다. 외암리 민속마
을의 내백호는 평평하고 가지런하고 두터워 보이나(백호맥 밤동산) 깎은듯 한 모습
은 아니다.

외암리 민속마을 사세를 종합하면 주산이 주변의 모든 산을 능가하는 위엄과 장
엄함을 갖추었고, 안산(170m)이 주산(441m)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주산을 향하
여 공손한 모습이다. 조산(朝山,535m)이 주산보다 높기는 하여도 멀리 거리를 두고 
있어 주산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청룡은 마을 가까이에서 높은 능선을 형성하여 동
남쪽의 외풍을 막아주는 적절한 위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백호는 다른 사에 비
해 지나치게 낮아 풍수적으로 볼 때 결함이 있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외명당까지 
국면을 넓혀보면 외암리는 동쪽 청룡의 산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낮은 백호맥에
서 기인하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쪽 외명당 건너에 월라산(외백호)이 높이 솟아 라성(羅城)을 이루어 
서쪽의 외풍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풍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4) · 공역, 앞의 책, p.158. “凡靑龍, 主文才官業, 白虎主田宅雄豪”.

25) 양형석·홍성서 공역, 위의 책, p.157. “虎忌乎猛, 龍忌乎弱, 虎不可以欺龍, 龍不可以凌虎, 惟相應者爲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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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세분석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청룡 맥은 마을 쪽으로 두 개의 큰 가지 맥을 뻗고 있는데, 

내청룡은 외청룡 맥에서 분지된 지형으로 외청룡이 높은 용맥을 이루어 산이 큰 만
큼 골짜기 또한 깊다. 이곳에서 흘러오는 물은 내청룡의 다른 좌, 우 골짜기 물과 
합수된다. 이것이 민속마을의 내 득수이며 여러 골짜기 물이 모이므로 다득(多得)
에 해당된다.

내백호맥은 낮은 둔덕 형태로 이루어져 내백호맥 스스로는 물을 발원 시키지 못
하고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외당수(외명당수)를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을 남쪽 광덕산에서 마을 쪽을 향하여 내려와 마을의 안산 안쪽으로 유입
되어 내백호맥 바깥을 거슬러 흐르는 외암천 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마을 서남쪽 송
악저수지에서 내려와 마을 서쪽에 있는 외명당 역촌리 들판을 가로질러 민속마을 
외파구로 흘러가는 온양천이다. 

외암천(외당수)은 광덕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마을 쪽으로 다가와 청룡 끝에서 
백호 쪽으로 마을을 감아 돌며, 백호 끝에서 내당수와 합수하여 약 820ⅿ를 곧게 
흐른 후 마을 서남쪽 송악저수에서 흘러오는 또 다른 외당수 온양천과 합수되고 계
속 진행하여 민속마을 내백호 바깥을 환포하는 금성수로 변하여 외파구로 빠져나간
다.

물의 기본적인 모습은 휘감아 돌아가는 모양을 하여야 한다. 즉, 물은 유동(流
動)을 그 본성으로 하지만 그대로 곧게 흘러가 버리면 생기의 조화를 이룰 수 없
고, 산의 생기까지도 씻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청오경에 “산이 다가들고 물이 돌
아들면 귀가 빠르게 되고 재물도 풍족해질 것이다.”26)라고 하여 물이 혈처를 감아 
도는 모습으로 모여들면 귀가 빠르고 재물이 풍족하다 하였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당수는 청룡의 가지맥 사이의 골짜기 물이 모여들고 마을 
앞을 감아 돌았으며, 외당수는 먼 곳(강당리)에서 마을을 향하여 모여들어 다득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을의 내당수는 마을 전면을 지날 때는 마을 앞의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토성수의 형태로 마을을 감아 도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온양천의 외
당수도 마을 쪽을 금성수로 감아 돌고 있어 마을의 기가 유실되지 않게 막아주어 
길(吉)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속마을의 내파구에는 한문, 화표, 북신, 등과 같은 모든 수구사를 갖추지는 못
하였으나, 마을 입구 반석교 아래쪽 물길 가운데 크고 작은 바위가 있어 이것을 북
신의 한 종류인 유어로 볼 수 있다.

민속마을 입구 반석교 아래 넓은 너럭바위가 깔려있는데 한쪽은 물에 한쪽은 물
가에 이어져 있어 나성(羅星)의 정체(正體)로 판단되며, 그 외 흙무더기로 된 작은 
나성이 여러 개 존재한다. 민속마을 나성은 모두 내수구(內破口)밖에 있다.

파구(破口)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마지막 보이는 곳으로 대개 내청룡 끝 또는 
26) 해역, 앞의 책, p.226. “山來水回, 逼貴豊財”.



- 15 -

내백호 끝이 내파구에 해당되며, 외명당으로 유입된 물이 외명당 바깥으로 마지막 
빠져나가는 곳을 외파구라 한다.  

외암리 민속마을 입구 반석교 아래가 마을의 내파구에 해당된다. 내파구를 지난 
물길은 서북쪽으로 곧게 흐른 후 온양천의 외당수와 합수되어 크게 원을 그리면서 
아산시 장존동과 설화산에서 내려온 줄기맥 끝 지점 사이로 빠져 나간다.

월라산(외백호) 지맥이 외파구에 이르러 동산의 형태로 다시 솟아 온양천이 곧 
바로 흐르지 못하고 건너편 설화산 밑까지 밀려간 후 동산을 휘감아 돌아 물이 직수
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물 흐름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내파구와 외파구를 모두 갖추었으며 내당수는 마을을 지날 
때 토성수의 모습으로 감아 돌고, 외당수(외암천)는 내백호맥 바깥을 역으로 흐르
는 역수를 이루어 명당의 기가 응결(凝結)되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다만 조금 
부족한 점은 내당수와 외당수(외암천)가 서로 역으로 흘러야 온전한 역판이 형성되
어 내기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암리 민속마을의 내당수와 외당수(외암천)가 
합수되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내당수(명당수)와 외당수가 반대방향이어야 한
다는 즉, 내외수류가 역세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나 내백호맥을 역으
로 감아 돌고 있어 내당수, 외당수 모두 수법의 명당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당수가 동거로 흘러 기의 응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5. 비보분석
 
비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와암리 마을의 비보의 형태로서는 크게 마을 숲

(나무숲)비보, 인공수로비보, 장승⦁당산나무(느티나무)⦁솟대비보, 정자(모정)비
보, 돌담비보, 정원 숲 비보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 숲은 첫 번째는 마을 입구에 있는 밤동산 숲, 두 번째가 외암 선생 묘소 주
변 숲, 세 번째가 외암 2리 앞에 있는 송첨재 숲이다. 이 3개의 숲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숲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분지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암리 민속마을에 북서풍의 바람 피해가 예상되어 농지 개간 당시 주
변 일대를 모두 개간하지 않고 야산의 일부를 남겨두어 보존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으로 낮은 백호능선의 허함을 보완하고 서북쪽과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바람의 피
해를 감소시키는 적절한 위치에 숲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수로는 마을 동북쪽 최상단에서 유입되어 마을 중앙부 위쪽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하나는 마을의 대표적 건물 건재고택을 경유하여 아래쪽 마을 입구로 내
려가고, 하나는 건재고택 뒤쪽을 돌아 서쪽의 고택 주변을 경유하여 마을 입구로 흐
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예부터 물이 풍족한 마을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상류
층은 각 집마다 개인 우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량이 적어 식수로만 사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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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층이 쓸 수 있는 물은 마을 아래쪽 184번지의 공동 우물이 하나밖에 존
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한 마을로 볼 수 있으며, 민속마을의 가옥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발생시 취수 가능한 
개울은 마을 동쪽 끝에 있어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고택내부의 우물은 수량이 적
어 화재발생시 소방 수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공수로가 조성되므로 가정의 
생활용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인공수로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설화산의 화기를 제압하고자 하는 
풍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7)하여 인공수로의 형성 원인에 풍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공수로의 생성시기에  대하여 남승희·김용기는 “인공수로가 외암 묘소를 이장
한 외암(巍巖)의 둘째 아들 이이병(李頤炳,1711~1773, 영천 군수 역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말에 의해 인공수로의 형성 연대를 알 수 있다.”28)라고 하였으며, 인
공수로의 설치시기는 이이병의 활동시기와 이간의 생몰연대를 감안하면 1750년 전
후로 약 250~300년 전에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이병의 주도하에 
인공수로가 개설되었다는 설(說)은 신뢰할 수 있는데, 이이병이 천문지리와 풍수에 
밝은 인물이었으며, 문중을 이끄는 지도자(외암유고 발행 등)역할을 하는 인물이었
기 때문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장승은 수구(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수구막이(풍수적 기능)
와 마을 입구를 나타내는 동구신(민간신앙)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당산나무 또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로 마을 사람들의 협동과 단
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마을 중앙에 있는 약 600년 된 
느티나무가 당산나무 기능을 하고 있어 마을 조성연대와 비슷한 수령(樹齡)을 가지
고 있는데, 장승제와 느티나무제(木神祭)는 마을의 대표적인 공동의례로 매년 음력 
1월 14일에 시행되고 있다.  

솟대 또한 풍수적 비보로 사용되고 있는데, 솟대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
는 신(神)과 연결되는 매개채로 인식하는 민간신앙이 강한 비보라 할 수 있다. 외
암리 민속마을의 솟대는 마을입구 백호맥 끝에 한 쌍의 장승과 함께 세워져 있다.

통상적인 비보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비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자, 돌담, 정원 숲 배치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먼
저 장자비보는 청룡이나 백호의 한쪽 혹은 양쪽이 짧을 경우 이것을 연장시켜 주는 
방법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경우 내백호맥이 낮은 언덕의 형태로 청룡에 비해 매우 낮고 
짧은 모습으로써 백호의 기맥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백호맥 끝에 정자를 세워 백호

27) , 아산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아산시청, 2013, p.38.

28) 남승희·김용기, 앞의 논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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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기(氣)의 보충에 도움이 되는 위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돌담은 일반적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외암리 민속

마을 돌담의 특징은 대략 너비 1ⅿ, 높이 1.5~1.7ⅿ로 매우 두껍고 높은 편이며 담
장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이곳 외암리 민속마을은 
사신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호맥이 낮아 북서계절풍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두껍고 높은 돌담을 이용하여 북서계절풍의 피해와 
바깥의 외풍이 집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람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풍
수적 비보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외암리 민속마을의 상류층 고택은 정원 숲 가꾸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외암리 민속마을은 입지적으로 서남쪽을 향한 산록에 형성되었으며 
마을의 내당수와 외당수(외명당수)가 모두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이는 일
반적인 전통마을의 입지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런 지형적 구조는 겨울철 
차가운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
러 채의 가옥에서 정원 숲 조성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 건물 건재고택은 
건물이 낮은 곳에 입지하여  일반적인 정원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평지에 입지한 교수댁과 송화댁은 200~300년 된 노송이 울창한 
모습이다. 이것은 북서계절풍을 피하기 위한 정원 숲 가꾸기로 변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원수가 비보수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교
수댁과 송화댁 모두 정원 숲이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는 북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쪽과 남쪽, 동쪽 등 주로 주택 전면에 배치하여 언제나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북서계절풍의 직접적인 방지보다는 항상 보고 즐길 
수 있는 경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우거진 숲의 영향으로 바람이 빠르게 통과하지 못
하게 되므로 북서쪽 바람의 유입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풍수비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III. 민속마을의 풍수적 특징
     
1. 형기론적 특징

외암리 민속마을의 용세(龍勢)는 주산 설화산으로 들어온 용맥의 내룡이 광덕산 
지맥 분기점까지는 태조산의 힘을 받은 금북정맥 간룡(幹龍)의 중심맥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갈재고개부터 광덕산지맥으로 분맥(分脈)된 용맥의 진행 과정에서 용
맥을 전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지각과 요도가 선명하고, 용맥의 생사(生死)여부를 
판단하는 지현변화(좌우변화)와 굴곡변화(상하변화)의 모습이 분명하여 생룡으로 
판단 가능하다. 또한 강한 용맥을 부드러운 용맥으로 순화시키는 증거인 박환의 증
거도 나타나 전체적으로 길한 용맥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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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산인 설화산을 사이에 두고 서남쪽의 외암리 민속마을과 동북쪽 배방읍 
중리마을에 출중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므로 설화산은 용맥의 기운이 왕성하며 남
쪽에 위치한 외암리와 북쪽에 위치한 중리마을 양쪽 모두에 혈이 맺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수에서는 산의 배와 면을 구분하고 면(面)에만 혈이 맺힌다고 보고 있
으며, 한쪽이 면(面)이면 반대쪽은 배(背)로 보고 있으나 사례지의 경우 산의 양쪽
이 면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암리와 중리마을은 인물출현의 양상이 다르다. 즉 외암리는 청룡이 백호
보다 용맥의 세가 뛰어나고 길이도 길며, 외청룡으로 연결된 산맥이 나성(羅城)을 
이루어 많은 학자와 관료가 배출되었다. 반면 중리마을은 백호가 청룡보다 용맥의 
세가 뛰어나고 길이도 길며, 외백호로 연결된 나성(羅城)을 이루어 무(武)와 관련 
있는 인물이 배출되었다. 이는 동림조담의 청룡은 문재와 관직을 주관하고, 백호
는 전택과 영웅호걸을 주관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안산은 산정상이 뾰족하고 펄럭이는 깃발 모양을 하고 있어 화성(火星)으로 분
류하였다. 영기(軍진영의 旗)가 “바로 앞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대장(大將)이 나
오는 안산이다.······영기는 화성(火星)이므로 주로 위엄(威嚴)과 무(武)를 나타낸
다.”29)라고 하였다. 외암리 예안이씨 최초로 관에 진출한 사람이 입향조 이사종의 
증손자 이박(李璞 1610~1678)으로 무과에 급제한 무인 출신이며, 그의 차자 이태
장(李泰長 1646~1707)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삼자 이태정(李泰貞 1649~1697)
도 무과에 급제하였고, 서자 이태관(李泰觀 1671~1734)과 이태하(李泰夏 
1677~1736)도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30)    

외암의 4자가 병사공(건재고택의 직계)으로 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이용현이 살던 집을 지금도 병사댁(신창댁)이라 부르고 있어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관료로 진출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무과로 진출한 것이 이 안
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룡이 좋으면 글재주가 뛰어나 관직에 오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룡은 남자, 
자손번창,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을 주관한다. 또한, 동림조담에 “청룡이 유방같이 
일어나서 백호와 대등하게 솟으면 장남이 녹을 먹고, 청룡 허리가 젖무덤 같이 솟
으면 중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고, 청룡 꼬리에 봉(峯)이 일어나면 소자
가 부귀 한다.”31)라고 하여 청룡을 삼등분하여 위치에 따라 장자, 중자, 소자에게 
소응함을 예측하고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 청룡은 어깨 쪽보다는 꼬리 쪽 광덕산
(少祖山)이 더 높고 웅장하다.  

예안이씨 족보(丁亥譜)를 살펴보면 입향조 이사종의 장남 륜의 6대손에 종주, 
택주(풍덕군수)형제가 있는데 택주(무과)가 차남이고, 사종의 삼남 단은 창문, 진문 
2아들을 두었는데 차남 진문의 후손이 외암 이간이다. 외암은 4아들을 두었는데, 
29) 역, 地學, 육일문화사, 2001, p.324.

30) 아산시, 앞의 책, p.106.

31) 양형석· 공역, 앞의 책, p.156. “靑龍起乳, 白虎登對者, 長男食祿也, 左腰起乳者, 中子科名也, 左尾有峯

者, 小子富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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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들이 병사공으로 그 후손이 외암리 민속마을을 대표하는 영암댁(건재고택)으
로 연결되는 직계가 된다. 이것만 보아도 늦게 출생한 사람, 또는 직계보다는 방계 
중심으로 많은 인물이 배출되고 가계(家系)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림조담에 “백호가 청룡과 대등하지 못하면 문장은 풍부하되 재물이 없다.”32)
라고 하였으며 외암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1726년)에 편찬된 ｢종계서｣에 
“세대가 내려오는 동안 근근이 벼슬을 이어오다가, 종인(宗人)이 드물게 되고 집안
의 힘이 미약하게 되어 무덤에 올리는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시제를 거행하지도 못
하게 되었다”33)란 문구를 보면 문중을 이끌어갈 사람과 경제력이 매우 약했던 것임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비보론적 특징
외암리 민속마을의 풍수비보는 마을 숲, 인공수로, 장승, 당산나무, 솟대, 마을동

제, 정자, 돌담, 정원 숲 등 다양한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 장승, 당산나무, 솟대, 마
을동제는 민간신앙의 전래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을 
숲, 인공수로, 정자, 돌담, 정원 숲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을 거주민의 생활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풍수적 비보를 유용하게 잘 적용한 사
례라 할 수 있다. 

외암리 민속마을 비보의 특성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마을의 인공
수로와 마을 주택의 담장을 작은 돌을 이용하여 두껍게 쌓은 돌담, 그리고 새로운 
비보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주택 정원에 송림이 우거진 숲을 조성하여 바람의 유입
속도를 지연시키는 조경 숲을 들 수 있다.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을 가능케 하는 인
공수로와, 두꺼운 돌담과 조경 숲은 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에서 오는 북서 계절풍
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이 지역 거주민들이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의 산물이라 판
단된다. 

3개의 마을 숲 보존형태는 북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 판단되며, 인공
수로는 화재예방과 조기진압 및 생활의 유용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돌담은 
지형적 결함으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과 바깥의 외풍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하고, 정원 숲은 바람의 세기를 늦추는 효과와 경관을 중시하는 지혜의 산
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공수로비보’, ‘돌담비보’, 
‘정원수비보’는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지역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
다. 

32) · 공역, 위의 책, p.159.  “有龍而虎不登者, 富於文章而乏財食.”

33) 아산시, 앞의 책, p.1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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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동산학적 시사점 
이상에서 외암리 민속마을에 대한 풍수적 장점과 단점을 풍수 논리체계인 용, 

혈, 사, 수, 비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의 신도시 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 등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용세에 있어 주산까지 내려오는 거시적 간룡과 주산에서 혈장으로 이어지
는 미시적 간룡에 대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간룡은 용맥의 상하변화와 
좌우변화가 있는 생룡이어야 한다. 또한 용맥이 방향을 전환하는 요도(橈掉)와 용
맥의 전진을 도우는 지각(地脚)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중조산에서 소조산, 주산에서 혈장에 이르는 용맥
과 요도 및 지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용맥이 훼손되면 지기(地
氣)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용맥이 원래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맥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용맥의 복구가 필요하며, 이것
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태통로(Eco-corridor)형태로의 복구가 필요하다. <그림 
3>은 경남 김해시의 허황후릉에서 김수로왕릉으로 이어지는 용맥이 일제시대 절단
되어, 이후 생태통로의 형태로 복구한 것이다. 

그리고 산의 면과 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산이 한쪽이 면이면 다른 쪽이 배
인 경우가 많지만, 양쪽 면이 모두 면이거나 배인 경우도 있다. 혈장을 유정하게 환
포하고 주산에서 혈장까지의 내맥이 생룡이며 완만할 경우 면으로 판단하게 된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경우 양쪽 산이 모두 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신도시 입지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 주산은 면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림 3] 경남 김해시 용맥 복구 사례
자료 : 브이월드 http://map.vworld.kr, 사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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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혈세에 있어 혈형이 와, 겸, 유, 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양기의 경우 유혈과 돌혈은 드물고 와혈과 겸혈이 많다. 와혈의 경우 청
룡과 백호가 혈장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인데, 와유현릉(窩有弦稜)이라고 하여 
한쪽이 다른 쪽을 더 감싸고 있는 경우가 더욱 길하다고 본다. 따라서 와혈의 경우 
현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겸혈의 경우 청룡과 백호가 혈장을 
완전히 감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안산이 입지를 차단하고 있어야 생기가 누
설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와혈과 겸혈 모두 주위의 지형보다는 낮은 곳에 혈장
이 위치함으로 수침(水沈)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혈장은 건재고택과 같이 낮은 곳
에서도 약간 볼록한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혈처, 양기에서는 혈장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경
우 건재고택이 혈장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
시 건설에 있어서 혈장은 해당입지의 상징성이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입
지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입향조의 양택 등이 혈장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현대의 신도시 입지에서는 입지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입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혈장 자리에는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건물을 입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는 최근 개발이 완료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인데 주산 아래에 읍사무소, 도서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
성이 강한 건물이 입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 혈장에 위치한 공공시설물
자료 : 네이버 위성지도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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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세에 있어, 먼저 사신사의 구성이 필요하다. 양기에 있어서는 사신사의 
규국 안에 입지가 들어서야 한다. 이 사신사는 장풍(藏風)의 역할을 함으로써 입지
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고, 밖으로 나아가는 생기의 누설을 막는 역할을 한다. 현
무의 경우 이상적인 모습은 머리를 숙이는 듯(垂頭)함이 필요하다. 현무가 머리를 
숙여야 내맥이 혈장으로 이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무에서 
혈장까지 내려오면서 험한 기운이 순한 기운으로 바뀌는 박환(剝換) 여부를 관찰해
야 한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는 혈장을 환포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특히 안산은 혈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무에서 볼 때 정면에 책상 역할을 하는 안산 여부도 관찰이 필요하며, 안
산의 경우 현무보다 낮은 산이고 혈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안산 역할을 하는 작은 산은 생태공원으로서의 
보존이 필요하다. 

산의 모양을 오성으로 분류할 때 청(淸)한 오성을 가장 길격으로 본다. 풍수에서
는 산 모양의 오성분류에 따라 작용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산의 모양이 청(淸)할 
경우 목형(木形)은 문장, 과거급제, 명성과 명예의 의미를, 화형(火形)의 경우 문장, 
발달, 귀함의 의미를, 토형(土形)의 경우 높은 지위, 경사의 의미를, 금형(金形)의 
경우 문장, 충절한 인물의 의미를, 수형(水形)의 경우 총명, 맑음의 의미를 부여하
게 된다.34) 사례지인 외암리는 주산은 설화산이 붓끝처럼 생긴 문필봉으로서 목형
(木形)에 해당하여 문장, 과거급제 등의 작용력을 가진다. 또한 안산인 면잠산은 
지학의 분류에 의하면 영기(군대의 깃발)로서 무과급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신도시 입지에 있어서는 산의 모양에 따른 적절한 입지 배치와 아울러 인사해
석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수세는 많은 곳에서 물이 발원하지만, 이 물이 입지 앞에서 만나 한군데로 
흐르는 것을 가장 좋게 보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혈장을 둥글게 감싸면서 흐
르는 금성수(金城水)이다. 외암리는 청룡과 백호쪽(인공수로)에서 발원한 물들이 
해당 입지 앞에서 외암천과 만나며, 외당수에 해당하는 온양천과 합류하고 있다. 또
한 해당 입지 앞에서는 토성수로, 입지 바깥에서는 혈장을 둥글게 감싸면서 흐르는 
금성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입지 앞에 물이 둥글게 흐르
는 곳의 안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물길을 금성수로 인위적으
로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외암리에서는 수구인 반석교 아래에서는 수구사의 하나인 유어(遊魚)와 나성(羅
星)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외파구에는 수구 양쪽에서 빗장을 친 듯한 2개의 언덕이 
있는 한문(捍門)도 볼 수 있다. 수구사는 물의 흐름을 더디게 해 줌으로써 입지내
의 생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수구사의 보존
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길은 도시에서의 바람길의 역할을 한다. 즉, 물길을 따라 바람이 흐르기 때문
34) 역저, 앞의 책, (前), pp.6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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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시내의 오염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풍수에
서는 바람이 물길을 따라 곧장 빠져나가버리면 입지내의 생기도 같이 나가버린다고 
보기 때문에 수구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특히 한문의 역할을 하는 수
구 양쪽의 산은 생태공원 형태로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보에 대해서는 마을의 허결한 지역에 인공적인 숲 조성과 보호가 필요
하다. 외암리의 경우 백호쪽이 청룡보다 약해 장풍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숲을 조성하여 보호하여 왔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허결한 
부분은 인공 숲, 조산(造山) 등을 통해 장풍과 아울러 생기의 보전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역시 생태공원 등으로 보존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외암리 민속마을의 입지를 형기적으로 분석하여 마을이 입지한 자연

지세가 풍수지리에서 제시하는 길한 조건과 얼마만큼 부합하는가를 분석하고, 형세
에 따른 인정(人丁)과 재(富)를 확인해 봄으로써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측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풍수지리이다. 역사적으로 풍수지리는 
도읍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으며 마을이나 주택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지세, 
방위선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형기론적 특징으로서는 비교적 풍수이론과 적합하게 구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암리 민속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으로 들어온 용맥의 내
룡은 태조산(속리산 천황봉)의 중심맥으로 이어진 주 간룡맥(幹龍脈)으로써 기의 
역량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설화산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지역의 명산으로 풍수
서 택리지에서 설화산은 산세가 빼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과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이 나온 곳이라 하였다. 설화산 정상에 설치된 안내판에 예부터 전해오는 
칠승팔장(七承八將)지지의 명당이 있는 명산이라 설명되어 있으며, 설화산은 금북
정맥 대간룡(大幹龍)의 기운이 모여든 곳이라 볼 수 있다. 설화산 좌측 기슭에 외
암리 민속마을, 우측 기슭에 배방의 중리(맹사성고택)가 있어 귀납적 방법으로 분
석하면 풍수서(인자수지)에서 말하는 양변형혈(兩邊形穴)이 결작(結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판단된다. 

설화산에서 마을(혈처)로 들어오는 입수룡맥은 부모산(父母山), 태(胎), 식(息), 
잉(孕)의 과정이 뚜렷하여 생룡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신사(四神
砂)중 내백호가 낮은 것이 취약점이 되고 있으나 주산, 주작(案山), 청룡이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내백호의 결점을 외백호(外白虎)의 보완으로 마을의 입지는 상대적
으로 안정된 입지라 할 수 있다. 민속마을의 내수는 동출서류(東出西流)의 형태로 
마을(명당)의 기(氣)가 설기(洩氣)되지 않게 마을 앞을 토성(土星)수로 감아 돌아 
수세(水勢) 또한 마을 입구 합수처 까지는 풍수지리법의 길한 조건에 부합되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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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龍勢)와 사세(砂勢), 수세(水勢)의 이상적인 부합으로 혈세(穴勢) 또한 풍수지
리법의 길한 조건과 상당부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풍수적 문제점으로
서는 내백호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형으로써 합수처 이후 외당수가 외백호
와 산수동거하여 서북쪽을 허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마을의 내당(내명당)과 마을 밖
의 외당(외명당)이 온전한 명당 조건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백호
의 허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의 비보 등이 있었다.

주산, 안산, 청룡, 백호의 규모와 대소로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출현 인물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풍수이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인자수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산이 목성(木星)이면 학문이 높고 관료 
진출자가 많다고 하였으며, 청룡이 크고 웅장하면 주로 학문과 문제를 주관한다 하
였는데, 아산시 발행 문헌과 예안이씨 세보(족보)에서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학자와 
관료진출자가 많이 나왔음이 확인되었다

인자수지에 안산(案山)이 깃발처럼 생겼으면 무관출신이 많고, 동림조담에
는 백호가 미약하면 문재는 있으나 전택이 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술수적인 이론
은 이 지역에도 적용되어 예안 이씨 세보에 의하면 무관출신자들이 많고, 외암 이
간이 작성한 「종계서」에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풍수이론과 술
수적으로도 부합하고 있다. 

풍수는 온전한 땅을 찾기 어려움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길지로 옮겨갈 수 없는 
경우라면, 주어진 자연조건을 편리하게 마름질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삶의 경험에
서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명당을 만드는 
풍수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자연 조건을 생활에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는 
비보 방법에서도 외암리 민속마을만의 특징인 화재예방을 위한 ‘인공수로’, 북서 계
절풍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두꺼운 돌담’, 북서쪽 바람의 유입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원 숲(정원의소나무 숲)’은 외암리 민속마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외
암리 민속마을 주변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산(山)과 수(水)가 조화를 이룬 곳으
로 풍수서에서 제시하는 완벽한 명당은 아니라 하여도 외명당에 넓은 들판이 존재
하여 택리지에서 말하는 산수, 지리뿐만 아니라 생리(生利)도 충족시키는 비교적 
양호한 입지환경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현대의 신도시개발 등에 적용할 경우 용세에 있어서는 혈장까지 
내려오는 용맥이 생룡인지에 대한 관찰과 용맥이 훼손되었을 경우 생태통로 형태로
의 복원을 제시하였다. 혈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혈장 부분에 공공성이나 상징
성이 강한 건물의 입지를, 사세에 있어서는 현무에 대한 관찰과 청룡과 백호의 환
포여부, 안산의 보존, 산의 모양을 오성에 따라 적절한 입지 배치와 인사해석의 상
징성 부여를 제시하였다. 수세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물의 형태인 금성수로의 조절
과 수구사의 보존, 수구사로서의 한문의 생태공원화, 비보에 있어서는 입지 내 허결
한 부분에 대한 인공숲 조성, 조산(造山)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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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을 풍수 형기론적 입장에서 마을입지가 
풍수적인 조건과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풍수체계인 용, 혈, 사, 수, 비보론에 입각하여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의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학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용세에 있어 주산인 설화산으로 들어온 용맥은 태조산(속리산)에서 이어진 
주 간룡맥(幹龍脈)으로써 기의 역량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화산에서 마을(혈
처)로 들어오는 입수룡맥은 부모산(父母山), 태(胎), 식(息), 잉(孕)의 과정이 뚜렷하여 생
룡의 조건에 부합한다. 혈세로서는 마을의 입지는 겸혈에 가깝다고 보았다. 사세에 있어
서는 사신사(四神砂)중 내백호가 낮은 것이 취약점이 되고 있으나 주산, 주작(案山), 청
룡이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내백호의 결점을 외백호(外白虎)의 보완으로 마을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입지라 할 수 있다. 수세에 있어서는 민속마을의 내수는 여러 곳에서 
모여 다득에 해당되고, 마을 앞에서 토성(土星)수로 감아 돌아 풍수지리법의 길한 조건
에 부합되고 있으나, 합수처 이후 외당수가 외백호와 산수동거하여 수세에서는 약간 미
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백호의 허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의 비보 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현대의 신도시 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 등에 적용한다면 풍수이
론과 부동산학이 결합한 새로운 개발논리에 따른 이상적인 입지선정과 개발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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